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어내셨으며, 우리가 아직 형체도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쁨에 

겨워 외칩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하나이다.”(시편 139) 우리도 매일의 기도 속에서,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을 찬미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생명을 경축하는 것은 곧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생명의 복음 84항)  글_ 생명위원회

생명운동

리델 주교님의 약력을 보다 보면, 1866년이 상당히 중요

한 해였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해 병인박해가 일어나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를 비롯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

사들과 수많은 신자가 순교하였지요. 보통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다 보면 병인박해와 함께 병인양요가 더 큰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도에 프랑스 군함이 쳐들어온 사건이라고 생

각하고 있을 텐데, 가톨릭 굿뉴스 안에서 진무영 순교성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1)에 관련된 글을 보면 리델 주교

님에 관해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때 리델 신부는 조선 신자 10명과 함께 배를 타고 중국

으로 탈출하였습니다. 훗날 조선교구 제6대 교구장이 된 그

는 조선에 남아있는 페롱 신부와 칼레 신부를 구출하는 한

편, 박해받는 조선 교회를 구해줄 것을 자국에 요청하였던 

겁니다. 이에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인 로즈가 강화도에 상

륙하여 고려궁지에 있는 외규장각의 서적과 은괴 등을 약탈

한 병인양요가 터졌지요.”(2017년 10월 15일 연중 제28주일 서울주보 5

면 참고) 아마도 이 일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상황들 때문에, 

11년이나 조선에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어

떤 느낌이었을까요? 중간에 6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었음에

도 8년이나 자신의 사목지에 들어오지 못하고 고민하셨을 

시간들이 많으셨겠지요. 10년이나 목자 없는 선교지로 남아 

간절히 신부님들을 기다리는 조선에, 그 누구 한 명이라도 

다시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그것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실행에 옮기는 주교님의 마음을 헤아려봅니다. 

자신도 힘들게 입국하였음에도 얼마 못 가서 발각이 되고 

옥에 갇혔다가, 만주로 추방당하고 결국에는 병환으로 고국으

로 돌아가 54세로 선종하신 것을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되었

을 때 얼마나 몸과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불자전과 교리문답 책을 완성해서 출판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합니다. 조선에 몇 명 남지 않던 신부

님이 한 명도 없게 되었을 때도, 옥에 갇히고 추방당하여 아무

것도 못 할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조선교회을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느님의 도우심을 빌며 잠시 조선을 떠나야 했던 주교

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남아있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방법

을 찾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셨던 주교님의 선택과 하느님

의 도우심으로, 조선에 다시 선교사 신부님들이 들어오게 되었

음을 기억합니다. 덕분에 우리 교구는 이렇게 멋지고 행복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교님.

역대
  교구장

올 한 해 동안 서울대교구 역대 교구장에 대해 아주 작은 퍼즐이라도 함께 찾아보고,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

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직접 찾아보고, 생각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서울대교구가 있기까

지 헌신하신 교구장들의 삶이 주는 울림을 전합니다. 우리가 찾은 서울대교구 여섯 번째 교구장님은 리델 주교입니다. 

역역
  
역

이도행 토마스 신부

·  1857년 12월 19일 서품. 

·  1861년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하다가, 

·  1866년 중국으로 탈출. 

·   1869년 4월 27일 교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듬

해 주교로 성성. 

·  1877년 다시 조선에 입국한 뒤 체포되어, 이듬해 6월 중국으

로 추방되었다가 프랑스로 귀국하여 1884년 6월 20일 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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